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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를 어우르며 하늘 가득 채우는

붉은 기운을 마주하는 시간

어제의 그 하늘, 하루를 지나온 그 해

다시 우리 살 하늘 그 하늘이다

우리 안고 가야할 그 태양이다

새로운 것은 마음에 담아둘 일이다

세상을 가득 안으며

이웃을 크게 보듬어 세상이 열린다

새해는 그렇게 성큼 들어서고 

커버스토리 강원 강릉

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. 새해에는 나라가 태평하고 

온 국민이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휘호에 담았다.(135X35cm) 

강릉 바닷가에 떠오르는 태양의 장엄한 광경.

국태민안(國泰民安)
*작가 유병리: 국가유공자로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이자 이사를 지냈다. 

가득안은하늘열리는세상


